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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스님의 아난, 정찬주의 ‘여시아문’

법정 스님 입적 14주기 맞아

직접 경험한 스님 일화 정리

스님의 품격·사상 잘 담아내

법정 스님 엽서·편지·유묵도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1991년 6월 16일 단옷날, 마흔의 정찬주

가 무염(無染)이라는 법명을 받고 진정한 

불제자로 거듭난 날. 샘터사 편집자로서 법

정 스님과 앞서 6년간 교류해온 정찬주는 

스님의 제자가 되고자 찾아가 당돌하게 말

했다.

“스님, 법명을 주시되 인생의 좌우명 같

은 법명이라면 더 좋겠습니다.”

법정 스님은 이런 정찬주의 태도에도 전

혀 불쾌해하지 않고 나이를 묻더니 하룻밤

이 지나 계첩을 수여했다.

“저잣거리에 살면서도 물들지 말라는 뜻

에서 무염이란 법명을 지어보았소.”

욕심 때문에 또는 자의반 타의반으로 샛

길로 빠지거나 허물을 지을 때, 신호등 같

은 계를 생각해 발걸음을 멈추라는 법문까

지. 법정 스님과 불일암 계단을 내려오던 

정찬주는 이날을 ‘불자로서 B.C시대에서 

A.D시대로 넘어가는 분기점에 선 느낌’이

라고 술회한다.

지금은 원로소설가인 정찬주는 법정 스

님의 ‘아난’이다. 붓다가 입멸할 때까지 지

근거리에서 보좌하며 가장 많은 설법을 들

은 다문제일(多聞第一) 같은 존재. 붓다의 

나이 50세쯤 시자로 추천돼 30년간 붓다를 

모신 아난처럼, 정찬주 역시 1980년대 법

정 스님을 만나 2010년 3월 스님의 입적까

지 곁을 지켰다.

이처럼 〈마지막 스승 법정스님〉은 재가

제자인 정찬주 소설가가 법정 스님의 14주

기를 맞아 펴내는 산문집이다. 지난 2020

년 스님의 10주기에 〈법정스님 인생응원

가〉를 펴낸 그가 올해 다시 법정 스님 그리

는 이유는 명확하다. 누군가 지친 영혼에

게 다가가 문을 두드리듯 노크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 저자는 “종교계마저도 미세먼

지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은 오늘, 법정 스님

의 가르침 한 줄이 신산한 삶으로 힘겨운 

독자들에게 위로와 응원이 된다면 더 바랄 

것이 없다”고 말한다.

〈마지막 스승 법정스님〉의 1부는 저자가 

소장하고 있는 스님의 엽서와 편지, 유묵 

등을 담고 있다. 여기에 더해 유묵들이 갖

는 사연을 사실대로 서술하면서 법정 스님

의 정신과 품격, 사상을 진솔하게 엿볼 수 

있다. 법정 스님과의 첫 만남, 법명을 받던 

날의 기억, 저자의 산방인 이불재로 ‘가정

방문’까지 왔던 스님의 애틋함이 여운을 남

긴다.

2부 1장 ‘불일암은 법정스님이다’는 불일

암 공간에 저장된 저자의 추억과 사연들이

다. 불일암이야말로 법정 스님이 가장 치열

하게 정진한 곳이고, 물소리와 바람소리 같

은 자연주의적 칼럼을 활발하게 발표해 어

둔 세상을 밝힌 곳이기도 하다. 2부 2장 ‘스

님의 가정방문’은 저자가 듣고 본 법정 스

님의 말씀과 당시 상황을 복기한 글로 채

웠다. 법정의 아난 정찬주의 여시아문은 여

기서 빛을 발한다.

법정 스님이 학생들 자존심을 세워주려 

학비를 클래식음악카페에 맡겨 찾아가도

록 한 일, ‘베푼다’는 말보다 ‘나눈다’는 말

을 즐겨 쓰던 스님, 스님이 권한 세 권의 책 

등 소소하고도 교훈이 되는 이야기가 향훈

으로 다가온다.

책에 담긴 내용 중 일부는 앞서 여러 지

면을 통해 알려진 것도 있다. 저자는 이를 

빼지 않고 그대로 두기로 했다. 두세 번 반

복된 사연이라 하더라도 읽을 때마다 지친 

영혼을 두드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기 때

문이다. 

▲저자 정찬주는?

1953년 전남 보성에서 태어나 동국대 국문과

를 졸업하고, 국어교사로 잠시 교단에 섰다. 월

간 〈불교사상〉에서 편집자의 삶을 시작해 십수 

년간 샘터사 편집자로 법정 스님 책을 만들면서 

스님의 각별한 재가제자가 됐다. 1983년 〈한국

문학〉 신인상으로 작가가 됐다. 법정 스님에게

서 받은 무염(無染)이란 법명을 마음에 품고, 전

남 화순 계당산 산자락에 산방 이불재(耳佛齎)

를 지어 2002년부터 그곳에서 텃밭을 일구며 자

연에 둘러싸여 집필에만 전념 중이다.

스님이 그려낸 천진불 동심

‘손 끝에 닿진 않지만/ 해를 중심으로 회전하는 

우주의 신기한 섭리// 그중에 생명이 살아 숨쉬

는/ 푸른 별 지구별/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사

시사철 태양의 주변을/ 돌고 도는 고마운 별// 우

리의 생명 별 지구가/ 영원히 평화롭고 행복하길 

기도합니다.// 찌르륵! 찌르륵!/ 풀벌레 소리 들

으며/ 나는 소중한 지구별을 지키는/ 어린왕자가 

됩니다.’ � -동시 ‘어린왕자의 꿈’ 중

달을 머금은 산이라는 뜻의 함월산(含月山)의 

명찰 백양사에서 수행정진하고 있는 묵암 지선 

스님〈사진〉이 지구별을 바라보는 시선이 애틋하

다. 천문(天文)을 보며 연기로 이뤄진 자연의 섭

리를 알며, 그렇기에 뭇 생명들이 행복하길 기도

한다. 스님은 이내 지구별을 지키는 수행자인 어

린왕자가 된다. 

울산 백양사 주지 지선 스님이 첫 동시집 〈어

린왕자의 꿈〉을 선보였다. 총 54편의 동시가 담

긴 시집은 스님이 백양사로 오기 전 30여 년을 주

석한 충북 괴산 금봉

산 자락에 작은 절(마

하금강사)에서 수행한 

시간과 산사를 오가며 

보고 느낀 대로 쓴 동

시들이다. 

작품 속에 등장하는 

‘동자승’과 ‘어린왕자’

는 시인의 어릴 적 로

망이다. 시인의 로망은 동시 ‘연꽃’을 통해서도 잘 

드러난다. 어둡고 탁한 뻘 속에서 피어나 하양, 분

홍의 우아한 자태를 뽐내는 연꽃을 그윽이 바라

보며 시인은 흐뭇한 미소를 짓는다. 그리고 연꽃

에게서 인내와 소생(蘇生)의 힘을 얻고 정화(淨

化)의 기운도 얻는다. 

초평 김용섭 한국아동문학회 명예회장은 “지

선 스님의 동시에 나타나는 동자승과 어린왕자

는 시인의 어릴 적 모습으로, 스님의 로망은 동자

승과 어린왕자를 통해 투영된다”면서 “동심은 천

심(天心)이요 인간의 근원지심이다. 나이와 상관

없이 동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행복한 일”이라

고 평했다. 

이 같은 문학적 성취로 지선 스님은 한국아동

문학회가 시상하는 ‘제11회 오늘의 작가상’을 수

상하기도 했다. � 신중일 기자

운암 김성숙 불교 행적, 만화로 만나다

독립운동가 운암 김성숙 선생의 불교 행적을 

만화로 만날 수 있게 됐다. 

(사)운암김성숙선생기념사업회(회장 민성진)

는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했던 불교유일의 대

한민국임시정부 국무위원 운암 김성숙 선생의 

사상적 기초가 된 불교입문과 불교행적을 정리

한 웹툰 ‘독립운동의 횃불 봉선사와 태허 스님’이 

만화책으로 발간됐다”고 2월 22일 밝혔다.

이번 만화책은 〈우단사련〉에 이은 두 번째 만

화책으로 운암 김성숙 선생이 풍곡 신원 선사를 

은사로 모시고 출가한 뒤 독립운동에 투신하는 

과정까지의 여정을 그리고 있다. 

〈독립운동의 횃불 봉선사와 태허 스님〉은 본지 

필진인 유응오 소설가의 원작을 기반으로 정수

일 만화가가 글·그림을, 정태영 작가가 컬러를 맡

아 제작했다. 박제된 독립운동가 이야기보다 역

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대중에 친숙하고 가깝게 

다가갈 수 있도록 작가의 창작을 가미한 스토리

텔링이 눈길을 끈다. 독립운동의 산실 봉선사의 

대중스님들과 운암 김성숙(태허 스님)과의 관계

를 조명해 불교의 사상이 독립운동에 끼친 영향

도 흥미롭게 접근하고 있다. 

운암 김성숙 선생은 용문사에서 출가하고 봉

선사에서 수행했으며, 법명은 ‘태허’였다. 1919년 

3.1운동에 참여 옥고를 치른 후 월초 스님의 가르

침에 따라 1923년 북경으로 건너가 중국 내 한국

학생들의 정치적 사상적 지도자 역할을 했다. 
신중일 기자 

법정 스님이 〈현대불교〉와 인터뷰하던 모습. � 현대불교 자료사진

마지막 스승 
법정스님
정찬주 지음

여백출판사

1만8000원

어린왕자의 꿈
묵암 지선 지음

기획출판 반딧불

1만5000원 

독립운동의 횃불 

봉선사와 태허 스님
원작 유응오/ 정수일 글·그림

시간여행/ 1만5000원

초기경전 분야의 권위자 일아 스님이 가려뽑은 

삶의 모든 순간을 평안과 행복으로 만들어주는 

붓다의 말씀

흔들림 없이 오늘을 살아가는 지혜!
나보다 먼저 살아본 사람들이 남긴 글, 한시(漢詩)에서 발견하다

그림과 함께 읽는 인류의 고전, 

『담마빠다』, 『숫따니빠따』, 니까야의 핵심 구절

불교계 대표 문장가이자 한문학에 정통한 원철 스님이 

한시에서 길어올린 ‘언제든 나의 중심을 잡아줄 삶의 지혜’

원철 지음

264쪽

18,000원

일아 지음

320쪽

22,000원

『담마빠다』, 『숫따니빠따』, 니까야의 

주요 구절을 가려뽑았다. 이와 함께, 

더 많은 대중이 더 편안한 마음으로 

경전 구절을 접할 수 있도록 누구든 평안함을 

느낄 수 있는 이미지를 함께 수록하였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접하면서도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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